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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터의 도시를 가다  

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. 
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, 

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. 
세속화가 거센 오늘날,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“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.” 

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, 
기독교, 교회,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.



쉬말칼덴(Schmalkalden) 동맹은 
1531년 결성된 프로테스탄트계 귀족들
로 이루어진 정치 연합이라고 할 수 있
다. 종교개혁이 가톨릭의 탄압을 받고 있
는 가운데, 그 불길이 살아나느냐, 아니
면 꺼지느냐 하는 기로에 선 시점에서 중
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. 여기에 불씨
를 되살린 한 인물이 있었다. 헤센의 필
립공(1504-1567)이었다. 그는 1518
년부터 헤센을 다스렸는데 다양한 분야
에서 선정을 베풀었다. 헤센에 불어온 르

네상스는 필립공으로 가능했다. 정치, 주의회, 경제, 세금제도, 교육, 문화, 과학, 교회 등 여러 분야에
서 행정이 공의롭게 되게 했을 뿐 아니라, 빈민과 병자를 위한 사회기관을 설립하기도 하였다. 1528
년 마르부르크 종교 회의를 주선한 이도 바로 필립공이었다. 
헤센의 필립공이 갖게된 별명은 “용맹한 자”이다. 그는 루터의 사상이 단지 교회 변혁에만 국한 된 것
이 아니라, 유럽 전체를 변혁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. 루터가 추구하는 개혁이 독일 변방에 머물러서
는 안된다고 판단한 필립공은 귀족들이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므로 정치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고 
주장했다. 그에게 부여된 용맹한 자라는 명예는 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칼 5세에게 대항할 수 있었
기 때문이다. 신념에 가득한 그의 행동은 마침내 종교개혁 사상을 수용하는 귀족들을 결집시켰다. 수
년 동안 지속된 설득 작업으로 쉬말칼덴 동맹은 공식적으로 1531년 2월 27일에 그 빛을 보게 되었다.  
이 동맹의 영향력은 지대했다. 1537년 회의에 모인 이들은 종교개혁의 힘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
지 가름하게 한다. 참여한 이들의 규모는 방대했다. 16명의 제후, 6명의 공작, 황제와 교황의 사절
단, 불란서, 네덜란드 왕실의 대사, 28개 도시의 파견단, 42명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었다. 여
기에 루터와 멜랑흐톤이 있었다. 
그러나 이 동맹은 1546-47년 사이에 막강한 저항에 부딪쳤다. 이른바 쉬말칼덴 전쟁이 일어난 것이
다.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정치 동맹을 가톨릭계 귀족 연합이 전쟁으로 응대한 사건이었다. 결과는 참
혹했다. 필립공은 체포되어 멀리 네덜란드로 이송되었고 쉬말칼덴 동맹은 해체되었다. 하지만 그 신
앙고백과 개혁 정신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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